
사람이 상황에 따라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. 재

미있고 즐겁거나 집중되는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

느끼고, 즐겁지 않고 힘든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

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. 또한 동일한 시간대도 나이에 따라 느

끼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시간이 

빨리가는듯 느끼게 됩니다. 이런 의미에서 요즘처럼 시간이 잘 

안가는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. 

  

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요즘, 몇 

년은 지난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그 만큼 시간

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.  우리의 일상이 무너

진 것이,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5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, 

제가 느끼기에도 마치 1년은 지난듯한 느낌입니다. 그만큼 이 

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보내고 있고, 행복하지 않은 

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 

 

그러나 결국은 “이또한 지나가리라” 할 것입니다.  그래서 오히

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

좋겠습니다. 평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, 사람을 만나

기 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에 주님과 더불어 동

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, 

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더 중요히 여겼던 생활 태도로 인해, 

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는 고작 주일예배 한 시간뿐이었던 

우리가 이러한 때에 주님과의 시간을 늘이면 좋겠습니다. 큐티

를 하면서, 말씀을 묵상하고, 기도하고, 삶을 돌아보고, 그것을 

큐티노트에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

이는 것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. 코로나가 준 걱정과 근

심보다는,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진 시간

을 값지게 보내며,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

기를 소망합니다.    


